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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Title
	강의평가 제도, 정말 교육의 질을 높이는가

	Purpose
	우리가 매번 하는 강의 평가의 유의미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해당 기사를 기획함.

	Outline
	(서론) 
매 학기가 끝날 무렵, 우리는 어김없이 강의평가와 진행한다. 똑같은 양식의 평가지를 앞에 두고도 누군가는 한 학기를 차분히 되돌아보며 질문지를 정성껏 채워 넣고, 또 누군가는 빨리 끝내야 할 숙제처럼 같은 번호를 빠르게 눌러 내려간다. 그리고 그렇게 모인 평가를 교수들은 어떻게 받아들여, 다음 학기의 강의를 얼마나 바꾸어 놓고 있을까. 이번 On Campus는 강의평가를 사이에 둔 두 주체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았다.

(본론)
학생 대상 질문
강의 평가를 작성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임하시나요?
매우 그렇다/ 그렇다/ 보통이다/ 아니다/ 매우 아니다
평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는 무엇인가요? 
강의 내용/ 교수의 태도/ 성적/ 과제량
성적이나 교수님 개인의 인상 때문에 평가가 흔들렸던 경험이 있나요?
매우 그렇다/ 그렇다/ 보통이다/ 아니다/ 매우 아니다
내가 쓴 평가가 실제로 강의를 바꾼다고 믿으시나요?
매우 그렇다/ 그렇다/ 보통이다/ 아니다/ 매우 아니다
(서술형 혹은 인터뷰)
현재 강의 평가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?
강의 평가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부터 손보고 싶으신가요?

교수 대상 질문 - 인터뷰로 진행 예정
강의평가 제도가 정말 '교육의 질'을 높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?
가장 기억에 남는 평가가 있나요?
평가를 보고 실제로 강의 방식을 바꾸신 경험이 있나요?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주세요.
'좋은 강의'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?
현재 평가 문항 중 빼고 싶거나 새로 넣고 싶은 항목이 있다면?
강의 평가 제도를 바꿀 수 있다면 무엇부터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며, 이때 가장 중심이 되는 원칙은 무엇인가요?

취재 일정
6월 24일: 인터뷰 진행 교수님 지정
6월 25일 ~ 6월 29일: 교수님 컨택/ 컨택이 되는 직후 인터뷰지 메일로 전송, 7월 16일 전까지 인터뷰 답안 받을 예정
6월 26일: 구글 폼 배포
7월 16일: 기사 작성 시작
만약 인터뷰 내용이 필요하다면 7월 13일에서 7월 16일 사이에 인터뷰 진행 예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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